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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이용주

● 출연: 공유(민기헌 역), 박보검(서복 역)

             조우진(안부장 역), 박병은(신학선 역)

             장영남(임세은 역), 김재건(김천오 역)

             연제욱(허과장 역), 김홍파(배국장 역)

             이언정(윤현수 역)

● 러닝타임: 114분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15세 관람가

● 개봉일: 2021년 4월 15일     ● 장르: 액션, 스릴러, SF

서복

과거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삶을 

살아가고 있는 전직 요원 ‘기헌’은 정보국으로부터 거절할 수 

없는 마지막 제안을 받는다.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

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‘서복’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일을 맡

게 된 것. 하지만 임무 수행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게 

되고, 가까스로 빠져나온 ‘기헌’과 ‘서복‘은 둘만의 특별한 동행을 

시작하게 된다. 실험실 밖 세상을 처음 만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

한 ‘서복‘과 생애 마지막 임무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은 ‘기헌’은 

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부딪친다.

한편, 인류의 구원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‘서복’을 차지하

기 위해 나선 여러 집단의 추적은 점점 거세지고 이들은 결국 

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……

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‘서복’.

그와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된다!

 [줄거리]

  ■ 신 간

문보영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하

나의 공통점이 있다. 그들은 모두 삶에‘불편

함’을 느낀다. 그 불편함은 우울로부터 야기

되거나, 상실로부터 시작되거나, 혹은 불면의 

밤이나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. 그 불편함은 

마치 손톱 밑에 박혀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

시시때때로 찾아와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며 

절망에 빠지도록 만든다. 평범한 사람들이라

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이 불편함은 

때에 따라 그 크기를 키우며 어느 순간 삶을 

집어삼킬 만큼 우리의 일상을 점령하기도 한

다. (중략) 문보영의 소설이 우리에게 울림을 

주는 이유는 벽을 쌓아올리기 위해 처음 벽

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담고 있기 때문이

다. (출판사‘서평’중에서)

■ 문보영 지음 | 알마 펴냄 | 208쪽

하품의 언덕


